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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원예학과 필리핀 하계 봉사대>

 지난 7월 17일(일)부터 28일(목)까지 이창섭 목사(원예학과 담당)와 김재현(기획처), 윤혜진(원예학

과 3) 학우 외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원예학과 봉사대는 필리핀 마닐라 외곽 지역인 실랑의 

1000MM center로 봉사를 다녀왔다.

 원예학과 봉사대는 실랑의 1000MM center 지역에서 학과 전공의 특성을 살린 조경시공 봉사와 

문화 나눔 봉사를 진행하였다. 필리핀 지역에 어울리는 식물을 알아보는 시장조사 과정을 통해 현

지인들이 선호하는 꽃과 그 꽃들의 특징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공 공부 또한 겸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다소 넓은 부지였지만 20여명의 소규모 대원들은 페인트 덧칠 작업부터 화단에 꽃을 심는 

작업까지 최선을 다해 봉사했다. 조경시공 봉사가 끝난 후에는 집집방문을 통해 지역사회 주민들에

게 한국 전통 물품을 나눠주고 외롭고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겐 말벗이 되어주었다. 또한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 비눗방울 놀이, 종이접기, 제기차기, 공기 등의 놀이를 통해 한국 놀이 

문화를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는 필리핀 현지인들 앞에서 꼭두각시

와 부채춤 공연을 함으로써 한국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하계 봉사대에 참가했던 임균미(원예학과 3) 학우는 ‘온통 나에 대한 생각과 이기로 가득하던 

삶이었지만 이번 봉사를 통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며 ‘봉

사를 하러간 곳에서 오히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다.’고 말했다. 이미라(원예학과 3) 학우는 ‘배려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를지라도 분명 진심은 전달된다는 것

을 느꼈다.’며 ‘필리핀 지역에서의 봉사를 통해 내 인생에 또 다른 목표를 가지게 해준 소중한 경험

이다.’라고 이번 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4박 5일 동안 진행된 짧은 해외봉사였지만 그 곳 현지인들과 교류하고, 환경을 아끼고 보존하는데 

분명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필리핀에서 현지인들의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배우고 그것을 평생의 삶에 실천하겠다는 초기의 목적의식 뿐 만 아니라 양보와 협력의 정신을 배

우고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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